
일반란보다 영양이 더 나은가?

계란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마당에 놓아먹인 암탉이 낳은 유정란이 건강에 

더 좋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한다. 실제로 유정란은 수탉의 도움 없이 낳은 무정란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소비자들이 유정란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병아리라는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달걀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미국 계란위원회는 “유정란과 무정란은 영양상 차이가 없다” 

고 일축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노른자 색깔부터 다를 것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노른자 

색깔만으로는 둘을 식별할 수 없다. 스股 | 짙은 노른자가 양질의 달걀일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악용, 일부 유정란 제조업자들은 인위적으로 색소를 주입해 노른자의 색을 더 진하게 만들기도 한다.

유정란처럼 일반 달걀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달걀들이 더 있다. 오메가란・DHA란•해초란 

• 홍삼란.칼슘란 . 녹차란 . 목초액란 등 이른바 기능성 달걀이다. 이런 달걀을 소비자들은 

특수영양란이라고도 부른다. 특정 영양 성분이 첨가된 사료를 암탉에 먹여 그 성분이 달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기능성 달걀의 기본 원리이다. 미역 등 요오드가 많이 든 사료를 먹은 암탉이 낳은 요오드란 

（卵）이 한 예이다. 일반 달걀보다 요오드 함량이 20배 가까이 높고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줄여준다는 등의 

광고 문구에 혹한소비자들은 비싼 요오드란을구입한다. 그러나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굳이 요오드란까지 먹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요오드• 인삼• 녹차가 든 

사료를 먹은 닭이 요오드 • 인삼 • 녹차 성분이 함유된 달걀을 낳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사료에 

첨가하는 요오드 • 인삼 • 녹차 등의 성분이 소량인데다가 사료 성분이 달걀로 전해지기란 쉽지 않다. 자칭 

기능성 달걀에는 '。。。이 강화된 기능성 달걀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영양적으로는 일반 달걀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국내에는 아직 기능성 달걀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인증 제도가 없다. 등恐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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